
1.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자연미의 양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자연스러움의 의미
나 인공미를 보는 관점은 각각 다르다. 
제시문 (가)는 적극적으로 자연미를 추구한다. 많은 문인화가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매화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행위는 인공미를 만들어내어 겉으로 보기에는 매화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나 이는 매화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 된다. 제시문 (가)의 화자
는 이러한 세태를 비판하며 매화의 자연미의 회복을 약속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 인공미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자연미를 가장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시문 (가)와 달리 제시문 (나)와 (다)는 인공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에 
따른 인간의 노력을 인정한다. 제시문 (나)에 나오는 무량수전은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건축물의 일부분 모두 균형을 이루고 있어 화려함
은 아니지만 절제미를 느끼게 해준다. 또한, 대자연 속에 녹아들어가 숭고미나 순리의 아름다
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건축물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자연미에 대해 말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건축물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
에 인공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제시문 (나)는 자연미와 인공미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는 인공적인 것이 자연스러움의 필수적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제
시문에 비해 더 강력하게 인공미를 중요시한다. 르네상스 시대에 궁정 여인들에게는 숭고미가 
강조되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런 티도 안 내는 것이였다. 매우 자연스럽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우아하게 보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진짜 그런 것이 아
니라 계산된 연기였다. 따라서 제시문 (다)는 인위적 행위를 통해 자연미를 얻을 수 있다고 역
설한다. 이는 주변 환경과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나)와 달리 실제 자신의 모습과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사이에서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또한 (나)에서는 풍수사상에 따라 자연미와 
인공미의 조화 자체를 중요시 하는 반면 (다)는 사회적 시선을 위해 자연미와 인공미를 이용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2.제시문 (라)에서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물방울 다이아몬드의 그림이 나와있다. 물방울 다이아
몬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석으로서 매우 고가에다가 희소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옆에 있
는 다이아몬드 원석은 다이아몬드와는 관련이 있지만 매우 볼품없어 보인다. 물론, 이러한 원
석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원석이 있어야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아직 드러내지 
않은 사람은 원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에서 물방울 다이아몬드
로 가는 정제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원석이 있어야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
은 당연하다. 하지만 원석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원석 그 자
체는 그저 돌멩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원석의 정제과정을 통해서 그것의 가치를 찾게 되었고 
그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따라서 나는 인위적 행위를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장 중시하는 제시문 (가)의 주
장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없고 다 각각
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또한 그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숨겨진 
진가들이 존재한다. 만약 그 숨겨진 목적을 아무도 발견 못하고 설사 발견하더라도 그대로 내
버려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 참된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더 가치 있어지고 사회에 좀 더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자연스러움의 파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시문 (가)에 나온 것처럼 개인의 이
기적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점으로 인
해 인위적 행위를 부정한다는 것은 너무 큰 손실을 만들어 낸다. 만약 인간이 무엇인가를 발
굴하고 변형해가면서 연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원시시대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의 가치를 찾고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해가면서 지구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